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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홍은동 성당에서의 성 호세마리아 축일미사
지난 22일, 홍은동에서 파딜랴 교황대사 대주교, 염수정 안드레아 서울 총대리 보좌 주교, 로페즈 동아시아 지역장 몬시뇰의 공동 집전으로 호세마리아 성인의 기념미사가 집전 되었다.
2011-6-24.
지난 22일, 홍은동에서 파딜랴 교황대사 대주교, 염수정 안드레아 서울 총대리 보좌 주교, 로페즈 동아시아 지역장 몬시뇰의 공동 집전으로 호세마리아 성인의 기념미사가 집전 되었다.
약 3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이 미사는 오푸스데이의 설립자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사회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자리였다.
파딜랴 대주교는 강론중에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성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 생활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연설하였다. 특별히,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응답을 드리는 것이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이다고 하였다.
염수정 주교는 서울대교구안에서의 오푸스데이의 활동은 하느님의 영광과 이땅의 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며, 항상 사랑과 겸손의 협력을 통하여 같은 길을 걸어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연설하였다.
그리고 점차 더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문화를 그리스도적인 문화로 만드는 일에 오푸스데이의 형제 자매들이 이바지 하실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약속을 하였다.
또한 "특별히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위원장으로서, 평신도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님을 말씀을 이 세상안에서 직업과 가정, 모든 일상 생활을 통하여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21세기의 평신도들은, 깊은 영성을 가지고, 주님을 위하여, 또한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봉헌 할수 있는 주님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. 일상 생활의 성인이라 불리시는 호세마리아 성인께도 이 지향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.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" 라며 격려하였다.


epub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dev.opusdei.org/ko-kr/article/seoul-hongeundong-seongdangeseoyi-seong-hosemaria-cugilmisa/ (2025-8-7.)
cover.jpg
+'# opusdei.org

o=

A-IE o - O
Moo Ao M

2 Mop2|of L o] At






